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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냉동식품 제조 근로자에게 발생한 봉소염

성별 남자 나이 27세 직종 배합작업 작업관련성 높음

1. 개요: 박OO은 2001년 4월 2일 S에 입사하여 원육과 부재료의 배합작업을 하였다. 우대

퇴부에 봉소염이 발생하였다.

2. 작업환경: 박OO가 근무하던 S사는 냉동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원육 및 기타부재

료의 분쇄작업, 원육과 부재료의 배합, 냉동성형작업, 내동 및 포장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근로자는 원육과 부재료의 배합작업을 하였다. 작업시 위생복을 착용하고 장화를

신었는데 발볼이 넓고 종다리가 굵어서 장화가 꼭 끼는 편이었고 장화와 종아리 부분은

서로 부딪히면서 따가왔으나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다. 하루 착용시간은 중식시간을 제

외한 7시간이었다. S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동일 직종에서 7년간 근무하였다.

3. 의학적 소견: 박OO은 2002년 9월 15일 오후 2-3시 경에 손수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힌 적이 있으며 당시 조금 붉게 부어 올랐으나 그냥 방치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붉

은 반점의 부위가 넓어서 내원하게 되었다. 당해 근로자는 키 175 cm에 체중 105-110

kg이었다. 그 외 질병력이나 외상력은 없었다.

4. 고찰: 봉소염이란 상처나 피부를 통해 세균이 감염되어 진피나 피하지방에 염증이 생기

는 질병을 말하는데 피부에 발적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붉은 선이 나타나는데 이는

임파관을 통해 감염이 퍼지고 임파절이 부은 것을 의미한다. 증상은 병변 부위가 붉게

발적되고 수포가 형성되거나 농이 분비되기도 한다. 괴사는 일어나지 않으며 나중에 흉

터없이 아물게 된다. 그러나 신속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상처가 깊어지고 전신성 감염으

로 확산될 수도 있고 패혈증에 빠질 수도 있다. 봉와직염이 여러번 재발되면 영구적인

임파부종이 오기도 한다.

5. 결론: 박OO에게 발생한 우대퇴부 봉와직염은 장화를 신고 작업을 하는 특성상 발생하거

나 악화될 수 있는 업무상질병으로 판단되었다.


